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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원칙을 경영방침으로 설정하여 회사 경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EPC체계 구축을 통한 회사 외형확대를

위해 조직, 인사, 제도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KOPEC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키

겠다”는 포부를 갖고 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사장으로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대한 비전과 도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불가

능해 보이는 목표도 전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하면  달성

가능하고 그럴 때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엔지니어링만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큰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효과가 필요하고, KOPEC에 있어 

레버리지는 EPC사업 추진이라 생각합니다. EPC사업 추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운영 근간은 영업활동입니다.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수주가 매출의 1.5배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황기에 대비한 충분한 수주잔고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합심과 노력을 통해 KOPEC이 진정한 

세계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함께 준비

합시다.

다음으로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08년도 한전경영평가가 실시되었고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평가단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길 바랍니다.

신울진 1,2호기 사업 계약이 지난 5월 29일 체결되어 회사

계약잔고가 1조 1000억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보령 7,8호기와 영흥 3,4호기 준공관련 유공직원에 

대한 대통령표창 등 수상이 있었습니다. 사업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수고한 임직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어제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 2020 선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회사도 이에 

부응하여 중장기 경영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도 연초 수립하였던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수주 및 매출 달성에 진력하여 주길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KOPEC 가족 여러분! 

삼복지절(三伏之節)의 무더운 여름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념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함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우리의 비전과 중장기 경영목표를 통해 KOPEC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일

사 장 안 승 규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 6월이 지나고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기다리는 7월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뜨거움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계절이지만, 어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친애하는 KOPEC 임직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미국 금융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침체로 해외시장이 위축되

면서 수출이 급감하였고 위기설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

정책에 힘입어 경기위축이 완화되고 회복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KOPEC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KOPEC이 가야할 길. 

새로운 길. 

‘KOPEC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

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여건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지속

적이며 일관되게 노력함으로써 KOPEC의 성장동력을 확

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제 제가 KOPEC에 부임한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았고 직접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과도 노사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더 나은 급여와 복지를

주고, 주주에게는 보다 많은 이익을, 국가와 사회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정진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회사를 

세계 속에 우뚝 선 최고의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임원

및 주요부서장과 함께 ‘KOPEC 미래비전’을 주제로 워크

숍을 개최하였습니다.이 자리에서 우리는 원자력르네상

스시대와 플랜트산업의 급격한 대외 경영환경 변화에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회사의 비약적인 재도약을 결

의하였습니다.

저는 그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우리회사 임직원이 

워크숍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열띤 토론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러한 편견이 한낱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회사 이념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이번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EPC체계 구축 및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수주와 매출 증대 등을 바탕으로, 저는 사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업확대”, “기술선도”, “효율제고”의

CEO Message

KOPEC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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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환경₩기술의 융화Humaneering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

포커스 

KOPEC은 34년 간 전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발전소설계 기술자립을 넘어 발
전분야 최고 엔지니어링 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발전소 독점적 지위
에서 해외 시장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EP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
을 이루고, 사업확대를 통한 수입 중시의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회
사가 되겠습니다.

KOPEC이 보유한 기술로 설계한 발전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습
니다. 이에 우리의 기술은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
대하고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회사만이 최후에 살아남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유노형을 갖는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힘써 미래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KOPEC은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
력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효율 제고를 위해 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윤리경영이 정도경영이라는 믿
음아래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경영을 이룩하겠습니다. 

사장 경영방침 시행

사업확대(Business)

기술선도(Technology)

효율제고(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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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워

크숍’이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용인시 백암면에 소재한 퓨처리더

십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승규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하여 경영진 

주도의 냉철한 경영환경 점검과 

분석을 통해 미래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고 New Vision을 제시

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플랜트 엔지니어링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현재의 경영방향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2020년

까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승규 사장은 회사의 매출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로,

세계로 진출하자고 강조하고 앞으로 임직원이 합심하여 미래비전을 달성하자고 역설하였다. 

포커스

CEO 주도 미래비전 설정 워크숍 강릉탈질촉매공장 준공

우리회사가 핵심설비에 시설투자한 탈

질촉매공장 준공식이 6월 22일 강릉시

과학산업단지에서 개최되어 우리회사

에서 안승규 사장이 참석하였다. 

이 공장은 우리회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증받은 촉매(상품

명 KoNOX굷)를 대영씨엔이에 공급하여

대량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업영역을 넓

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설은 15,000m2의 부지에 연산 1,000톤 규모의 탈질촉매분말시설

과 연산 5000m3의 촉매 설비를 갖추어 탈질촉매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라인을 구축하

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탈질촉매는 약 2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탈질촉매공장 준공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이 

상품화된대표적인 사례이며 국산기술 및 설비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으로 상생의길을 걷는 Win-Win 전략의 우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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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사업의 정의 및 요건
CDM이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연하고 비용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한 교토체제의 하나로서 초기 CDM의 개념

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국가(교토의정서 Annex B

에 명시된 국가)가 비의무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로 발급되는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사업을 통해 발급된 크레딧-탄소 배출

권)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05년 18차 CDM-

EB(CDM-Executive Board, CDM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

해 감축의무국가의 참여 없이 비의무국가 단독으로 CDM

사업 등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발전회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CDM 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CDM 사업의 절차
CDM 사업은 등록 단계와

모니터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등록 단계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PDD

(Project Design Docu-

ment, 사업계획서)를 작

성하여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사업

운영기구)를 통한 CDM

타당성검토(Validation) 및

DNA(Designated Na-

tional Authority, 국가승

인기구)를 통한 사업 승인

을 받고 CDM-EB를 통해

등록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 등록에 있어서 제안된 사업이 CDM 사업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정된 상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및

장벽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 된다.

모니터링 단계는 사업 수행자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마다 DOE를 통해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

(Certification)을 받아 CDM-EB를 통해 배출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리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 

사업 대부분이 등록까지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지만

그 이후는 관리가 소홀해져 정작 CERs 발급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니터링 단계에서 데이터 관리, 조직관리,

계측기 관리 및 설비 장애 현황 관리 등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획이 요구된다.

우리회사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우리회사는 2005년부터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신성장동력

으로서 CDM 사업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06년 CDM 컨

설팅 주도회사 중 하나인 에코프론티어와 MOU를 맺고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가스 발전사업 CDM 컨설팅

용역을 공동 수행하여 사업 등록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CDM 컨설팅 실적과 관련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2008년에는 단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CDM 사업 

컨설팅 용역을 수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CDM 용역은 3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CDM 등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착수한 영광솔라파크/고리풍력발전 

번들링 CDM 사업은 2009년 4월에 사업 등록을 마치고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기획 단계에 있으며 청평수력 4호기

CDM 사업은 CDM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국가사업승인 단계

에 있으며 부산 태양광 CDM 사업은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CDM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발전 분야 사업에 대해 우리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CDM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CDM에 

대한 제도적 이해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입수 및 분석능력,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능력, 환경영향평가 경험 등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설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는 우리회사의 

주력 사업이 발전소 설계인만큼 타의 추종을불허할 정도

로서 다른 컨설팅 회사가

우리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이다. 또한 발전소

타당성검토서 및 환경영

향평가서를 대부분 우리회사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 입수가 손쉽고 필요시 담당자를 통해 직접 정

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경제성 평가 역시 우리회사 경제

성 평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명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여 오히려 평가기관인 DOE측에서 우리회사에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런 시너지 효과 덕분에 영광

솔라/고리풍력 번들링 CDM 사업의 경우 동일한 시기에

등록을 착수한 다른 사업들보다 몇 달 이상 빨리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다만 CDM 사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컨설팅, 사업

개발, 투자, 운영, 배출권거래 등 매우 다양한데 비해 현재

우리회사의 CDM 사업은 컨설팅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CDM 컨설팅 사업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으며 특히

CDM 사업의 핵심이 배출권에 있으나 컨설팅을 통한 배출

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은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또한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15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무국으로 분류될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CDM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DM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은 타당성검토 용역, 신·재생

에너지사업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

회사가 CDM 사업과 유사한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참여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문제는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주제였으나 이제는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예보가
중단될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왔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이러한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1,700여 건의 등록 완료된 사업을 통해 300억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으며 4,200여건의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해 1,600억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우리회사도 지난 4월 한국수력
원자력의 영광솔라파크/고리풍력발전 번들링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등록시킴으로써 CDM 컨설팅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CDM 사업 등록 요건 CDM 사업으로 등록되려면 입증해야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요건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이다. 일반적으
로 제안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와 사업을 수행했
을 경우 온실가스 발생량의 차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동일한 사업이라도 산정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감축량이 다를 수 있
으며 베이스라인이라는 가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
정하므로 베이스라인 선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
는 감축량 산정시 사전에 승인된 방법론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용 가
능한 승인된 방법론이 없을 경우 일단 방법론을 개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두 번째 요건은 사업 장벽 증명인데 사업자는 제안된 사업에 장벽
이 있으며 CDM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장벽을 극복했음을 증명해야 한
다. 대부분의 경우 CDM 사업은 투자 장벽을 갖고 있어서 주로 이를 증
명하는데, CDM 수익을 제외한 투자분석 지표(IRR 등)를 산정하고 이를
국고채 이자율 등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없음을 입증한다. 이외에도
CDM 사업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
견 수렴 및 환경영향 평가 수행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재형 / 환경기술실 대리

CDM 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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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계통설계처 원자로해석분야
한영태 / 원자로계통설계처 대리

시각적 가치관이 세상의 질서인 오늘날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많다. 그러나 기술

적인 측면의 경제원칙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공학업무에서는 그다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중심인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거동이나 주변 구조물 또는 기기와의 물리적인 연관성 및 그

영향을 분석하는 원자로해석분야의 업무는 볼 수 없는 대상의 자취를 구체적인 수치로 시각화 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원자로해석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발전소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거대한 

구조물이나 수많은 장치 또는 복잡한 계기를 설계하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발전소의 방법적 명칭 구분의 기준인 핵분열 등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이며, 많은 구조물 또는 계기와의 연관성과 함께 발전소 외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폭 넓은 업무에 해당한다. 원자로해석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다.

우선 방사선 관련 기기 및 차폐 설계와 사고 분석, 소외 방출량 평가 등을 위한 각종 방사선원항 자료

를 생산하고, 원자로용기 및 구조물이나 기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방사선환경 자료와 함께 관련 설

계지침을 제공한다. 노외핵계측계통이 발전소 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자료와 원자로 구조물의 열적 특성 분석과 중성자속 감시에 필요한 자료 등도 생산한다. 재장전 운전

및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방사선원항 자료를 생산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의 임

계안전을 보장하는 해석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중수로에 대한 원자로 물리 해석 및 안전성 평가도 수

행하며, 설계 단계부터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ALARA 평가도 함께 수행한다.  

원자로해석분야는 영광 3,4호기 이후의 모든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다양

한 경험을 축적해 왔는데 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기 드물게 잘 유지되고 집적되어 있는 업무 수행

단위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기술적 성과나

전산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등을 선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 큰 집단이다. 주로 분석이나 평가

를 수행하는 이 분야의 업무 특성에 따라 분야원은 전산 프로그램 활용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능력을

잘 갖추고 있으며 적용 분야의 확장과 새로운 해석 방법론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또

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특히 그 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집단적

합의를 존중한다.     

원자로해석 업무는 원자로와 그 주

변 기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

상을 단순히 기술적인 시각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와 관

련한 안전성과 경제성의 조화도 함

께 추구하여야 하는 복합기술을 구

현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

고 있는 원자로해석분야의 특징은

꾸준히 학습하고 일에 대한 전문성

을 확립한 부서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분야원은, 한마디로, 성실하다.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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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중수로 설계 경험을 갖고 있는 중수로 전문가이다.
우리나라 중수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월성
현장의 중수로 운전 및 업무 지원에 수많은 참여 
기록과 일화를 남겼다. 식지 않는 호기심과 뛰어난 
분석력으로 끊임없이 업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아들과
올해 대학에 들어간 딸을 외지에 떠나 보낸 가장으로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 

김봉기 팀장

ALARA 업무 전문가이다. 경수로 및 중수로 원자로해석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로
해석분야의 허리와 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테니스
에대한 열정이 남달라 올해 4월에 개최된 지식경제부장
관배 대덕특구 테니스대회에서 원자로설계개발단 테니
스회가 우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축구를 잘하는 아들을
박지성 못지 않은 훌륭한 축구선수로 키우려는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창준 차장

원자로해석분야 책임자로 매사에 진지하다.
업무 적응력이 뛰어나며, 오랜 원자로해석
실무 경험자로서 복잡하거나 새로운 해석
업무에 잘 도전한다. 올해 3월에 분야를
책임지면서 다양한 업무 수행에 대한 열정과
심도 있는 지식을 축적하려는 열망이 더
뜨거워졌다. 점심때 사무실 주변의 산 찾기를
즐기는 산 애호가이며, 늦둥이 아들과 함께
하려는 교육적 배려의 실천으로 몸 고생을
많이 한다. 

박덕진 팀장

원자로해석분야의 옥동자이다. 각 분야 전문가
선배의 집중적인 개인지도를 받으며 원자로
해석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으로 자라고
있다. 막내 생활 5년째로 선배가 지내온
그 생활에 비하면 아직도 짧지만 더 채워야
할 시간이 있음을 오히려 즐기고 있다. 최근
기쁨 두 배 아들 딸 쌍둥이를 얻어 얼굴에
나타난 자랑과 뿌듯함이 가실 줄 모른다.
임신한 부인을 뒷바라지 하면서 요리실력
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한영태 대리

원자로해석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능 분야원
이다.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년간 파견되어 우리
회사의 뛰어난 원자로해석 능력을 원전설계 원천기술 보유
회사에서 선보이는 중이다. 보조기기와 관련한 전산 프로
그램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29기 신입사원을 영입하기
전까지 약 13년 동안 원자로해석분야에서 막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었다. 수영을 좋아하여 매년 해외 전지훈련이라는
핑계로 총각 흉내를 내곤 한다.

김용일 차장

사내·외 자타가 공인하는 원자로해석 전문가이다. 수십 년
동안 원자로해석 업무를 이끌고 책임져 오다가 올해 3월
부터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설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자로해석 업무를 배웠으나
우리나라 경수로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주역이다. 마라톤을 좋아
하여 동호회인 ‘건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연중 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안준기 부장

임계안전해석 전문가이다. 국내·외에서 임계해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었음직
하다. 원자로해석 업무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치해석의
정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특유의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을 십분 발휘하
고 있다. 부부 모두가 우리회사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KOPEC 패밀리로 업무로 인정받고, 가정에 충실한,
KOPEC ‘품절녀(品切女)’로 평가되고 있다.

이성희 차장

원자로해석은 물론 다른 부서 업무도 두루
섭렵하고 많은 현장경험을 보유한 원자로
해석분야의 든든한 기둥이다. 분야의 주
업무 도구인 전산 프로그램 적용의 미래
를 결정할 과제를 책임지고 있다. 마라톤,
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저탄소 녹색 에너지맨이다.
넘치는 자녀사랑으로 정월 대보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갑천변에서 쥐불놀이 깡통을
돌리고 이를 활용한 초고속 감자 구이법
을 가르치는 훌륭한 아빠다.

이명훈 차장



16·17July2009 · KOPEC family 

두 개조로 나뉘어 대결 방식으로

진행된 종이다리 만들기는 서로의

진행상황을 점검해가며 더 멋지고

강한 다리를 만드는 일에 어느덧

모두가 즐기며 빠져들었다. 상대편은

모듈화를표방하며 신문지로 똑같은 부속품을 만들어 조립해서 완성하였고, 우리 조는 신문지를 한 장씩 돌돌 말아서 긴 

다리를만들었다. 비록 멋진 다리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완성한 다리의 모양이 전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설계 철학을 갖고 

주어진 미션을해결해 나가면서 상상력을 부딪쳐 가며 자신의 상상력 범위보다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육이 끝나고 저녁시간에는 숙소 근처에 있는 용두암도 찾아가고, 해변을 거닐면서 푸른 제주의 자연을 몸속에 담았다.

내 마음대로 CF활동
둘째날의 테마는 ‘CF활동’이었다. 제주의 여러 명소를 다니면서 출발 전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

이었다. ‘사랑’, ‘상생’, ‘신혼은 피곤해’, ‘자유’, ‘최선’ 등 10개의 주제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우도의

절경과 드라마의 촬영지였던 섭지코지, 도깨비도로 등 제주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다니며 테마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찍었던 수많은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였다. 

상상점프캠프 마지막 날 오전에는 그 전날 찍었던 사진을 정리해 제작한 영상물을 각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상생’의 테마라도 서로 사진 찍어주는 모습을 상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말똥을 물어뜯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개와 말의 상생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는 등 추상적인 의미의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서 서로 비교하는 시간이

무척 흥미로웠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를 방문하여 한 시간 가량의 프리젠

테이션을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현주소,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대한 풍력발전

기와 태양열발전기를 보며 우리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가 깊어지자 하늘이 점점 흐려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주도 특별연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재촉하듯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3일간의 짧은 연수를 아쉬워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제주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희뿌연 구름 품속을 파고들어갈 때 3일간의 연수 기간을 되돌아보았다. ‘상상점프캠프’라는 테마처럼 자유롭고

유연한 연수과정이었고 강사와 수강생의 정형화된 일대다 방식에서 벗어나 연수자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적극

적인 형식이어서 즐거웠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함께한 사람들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추억으로 가득하였다.

신문지로 다리 만들기 
‘상상점프캠프’ 우리가 가게 될 특별연수의 테마였다. 제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틀을 깨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를 가본 적이 없기에 처음에는 상상점프캠프의 테마보다는

제주에 가 본다는 설렘이 더 컸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동경과 특별연수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김포공항에 모여 

들떠있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공항에 내려

점심으로 먹은 고등어조림이 내가 만난 첫 제주였다. 

첫 날은 실내교육 위주였다. 부푼 마음으로 제주에 왔는지라 실내교육에 

내심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다. 제주에 온 보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을 했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

교육은 딱딱하지 않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상상력을 점프할 수 있는 참신한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신문 한

묶음으로 30여분 동안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만드는 과정이 흥미진진

하였다. 처음에 다리를 만들라고 했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곧 머

리를 맞대고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 재료가 종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쉬우면

서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체통

정을수 / 행정재무처

스스로 느끼고 체험한
‘상상점프캠프’를 다녀와서

지난해 6월 신입사원과 베테랑 선배로 구

성된 20여개 조가 석 달간의 멘토링 활

동을 했다.  푹푹 찌는 한여름이었지만 각

멘토링조는 다른 조의 활동과 비교해 가

며 다양하고 참신한 활동을 하려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선배와 신입사원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좀 더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

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우수 멘토링조

로 선발되면 특별 연수를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매력이었다. 모두가 열심히 하여

특별히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속한

조가 다른 2개 조와 함께 우수 멘토링조

로 선발되는 행운을 잡았다. 1등 하려는

일념으로 업무에 바쁜 멘토를 재촉하며

부지런히 움직였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멘토링 활동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

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5

월, 우수 멘토링 3개 조는 드디어 제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72시간의 특별연수를

가게 되었다.



있단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가깝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삼일째는 랑탕(3400m)에서 Kyanjing Gompa(3800m)까지 예정이다. 오전 중 Kyanjing Gompa에 도착한 후 오후에 Kyan-

jingRy(4200m)까지 올라갔다 오는 것으로 우리 일행 중 누구도 4000미터의 고지를 올라가본 사람은 없다. 고산증 증상 중 

하나는 방귀가 자주 나온다. 또한 소변과 대변을 자주 보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한다. 아내는 

내일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오후에는 숙소에서 쉬기로 하고 나머지 일행 7명과 현지 가이드 두 명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2명 등 모두 11명이 함께 올라가는데 호흡이 많이 가빠서 한두걸음 후 큰 호흡이 필요했다. 이러한 힘든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나니 드디어 KyanjingRy 정상까지 모두 올라갔다. 그런데 몇 분은 체력이 남아도는지 앞에 보이는 이름없는 산

(4500m)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따라가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KyanjingRy까지 간 것만도 대단하다고

자평하고 Kyanjing Gompa의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뻗었다. 

다음날 이번 산행의 최종 목적지인 Tsergo Ri(지도상 5033m, 실제는 4986m)로 약 5000미터 등정을 한다니 설레고 긴장도

되었다. 새벽 5시경 출발했다 아내는 GPS로 4570m에서 호흡 등 고산증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돌아서 내려갔다. 이후 Tsergo Ri(5033m)까지 계속 전진하는데 여러 번 쉬어도 머리가 아프고, 목이 타들어가고, 실례(?)도

하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만년설의 잔해를 밟아보았다. 예전에는 Tsergo Ri 정상에 진짜 만년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소

6000미터 이상의 고지에만 만년설이 있는 것이 아쉬웠다. 눈앞 가까이에 있는 만년설은 장관이었다. 정상의 기후는 순식간에

바뀐다. 맑았다가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기를 반복하였다. 

마지막 날은 Langshi 계곡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새 우박과 빗소리가 들리더니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에는 사방을

하얀색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는가? 절로 탄성이 나왔다. Langshi는 완만한 계곡이라 지루하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사방이

하얗게 물들어 모두들 신나게 산행을 하였다. 해가 뜨면서 고산지대의 만년설이 태양열로 흩날리는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장관이었다. 오전이 지날 무렵 나와 아내는 급격한 체력 저하로 Langshi 계곡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다.

오는 길에 야크 목동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Kyanjing Gompa의 전력사정을 이해하고 이곳에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네팔의 마지막 밤 그 동안 고생한 요리사와 셀파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은 헬기를 이용하여 Kyanjing

Gompa를 출발하여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헬기로 그 동안 걸어온 길을 바라보니 감회가 깊었고 3박

4일의 등정이 헬기로 겨우 17분 소요되었다. 한편으로는 허탈함을 느꼈지만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다. 정말 좋은 여행을 했으며, 아내와 산을 좋아

하는 사람의 꿈인 히말리아 산맥을 

등산했다는 것이 지금도 꿈만 같다. 

기회가 된다면 이젠 네팔이 아닌 티벳

으로 히말리아를 보고 싶다. 

우체통

회사 산우회 산행에 3년을 한번도 빠지

지 않고 전국의 산을 다녔다. 그런데 이

번에 히말리아에 간다고 한다. 뜻밖에 아

내도 히말리아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

다고 해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됐다. 히말

리아 등정은 ABC(안나프르나 베이스캠

프), EBC(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그리

고 랑탕계곡이 있는데 우리는 4월 30일

부터 5월 7일까지 랑탕계곡 7박8일 일

정을 계획하였다. 이틀에 걸쳐 네팔의 수

도 카투만두에서 트리술리를 거쳐 샤브

로배스까지 갔고 우리 일행 8명의 등정

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인원이 16명 동원

되었다.

히말리아를 가다

이태용 / 원)토목건축기술처 차장 

5월 2일 샤브로배스에서 드디어 첫날 등정이 시작되었다. 샤브로배스는 고도

1470m, 랑탕계곡은 3800m이다. 왼쪽은 계곡물소리가 힘차게 들리고 오른

쪽은 깎아지른 듯한 좁은 길을 일렬종대로 앞사람의 배낭만 보고 걷기를 5시

간이나 되었을까? 중간지점인 밤브(1970m)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와 아내는

처음 고산지대 트래킹이라 많이 긴장하면서 함께 간 팀원들보다 더 천천히

걸으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겼다. 다행히 고산증이 오지 않아

마호텔(2420m)에 도착하여 현지 젊은이들과 축구공으로 운동까지 하였다.

라마호텔에서는 저멀리 설산이 희미하게 보였다. 말로만 듣던 히말리아 산맥은

한국의 산보다 뾰족하고 험한 것이 다른 느낌을 주었다. 

다음날은 라마호텔에서 랑탕(3400m)까지다. 밤새도록 비가 내리더니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졌다.이곳 날씨는 오후(약 4시)부터 구름이 몰리기 시작하여

늦은 밤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면 화창해지는데

이날은 Ghodatabela(3008m)까지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주위 풍경이 마치

동양화처럼 보였다. Ghodatabela에서 구름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하여 신비로

우면서도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섬뜩하였다. 랑탕

마을에 가면 한국산악인 김진환님의 추모비가 있다. 이 추모비의 주인공은

Langtang Lirung(7225m)에서 훈련하다가 하산시 셀파 두명과 낙사하였다.

이들을 추모하려고 랑탕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추모비를 만들었다. 

추모비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이 경건해졌다. 산이 있기에

갈 뿐이고 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곳이 없어 다시 내려오라고

하는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한다. 랑탕에서 밤을 보내는데

아내가 고산증 증세가 나타나 고생했다. 밤새 무언가 모를

무서움을 호소하고, 구토하더니 다음날 아침엔 언제 

그랬냐는 듯 원상태로 돌아와 다행이었다. 이곳 랑탕에

서는 만년설을 가깝게 볼 수 있다. 사진으로 보다가 

실물을 보니 가슴에 와닿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다. 그런데 만년설이 조금씩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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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2005년 TWG-NPPIC 의장으로

임명된 본인과 신임의장인 미국대표가

주제발표를하고, 각국 대표자가 국가별

원전현황과 지난 2년간의 계측제어분야

활동내용인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IAEA에서원자력분야 주요현안

사항으로 Nuclear safety and cyber

security program, Knowledge man-

agement program, Plant life man-

agement 및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IEC는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PP I&C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주요 현황 및 기술현안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신규원전 적용 최신기술 및 가동원전 설비개선 사업에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 사업적용 및 기술개발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21차 회의시 작성하기로 결정

되어 2번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작성된 기술보고서인 ‘Core Knowledge on I&C Systems in

NPP’ 초안이 나와 각국 대표자에게 검토가 의뢰되었다. 최종본이 발행되면 비 계측제어분야

전문가 및 관리자는 물론 계측제어분야 종사자에게도 원전 계측제어분야 전반적 기술을 파악

하고 관련 기술규격 및 참고문헌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보고서가 될 것이다.

올해 회의에서 발표된 특기사항을 소개하면, IAEA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전 세계 원전용량

372GW가 2030년에는 748GW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미국은 80년 장기운전 계획과

‘11-Year LWR Sustainability Program’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올해에만 9개 신규원전 계약을

계획하고 있고 원전 비보유국은 물론 그간 정체상태였던 스웨덴, 스위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도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또한 Digital I&C 기술이 원전에 전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에서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디지털 기술의

불안전성, 아날로그 제품보다 조기 제품생산 중단, 인허가 불투명성 등이 소개되었고, Common

Cause Failure, Cyber Security, Reliability, Advanced MCR, New Platform Licensing 및 Software Qualification 등에 

대한 설계, 인허가 및 제작 과정상 기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토론되었다. 신기술 내용으로는 FPGA(Field Program-

mable Gate Array)가 원전에 적극 적용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단위계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우크

라이나는 안전계통에 전면적으로 적용한 실적과 관련 워크숍을 올 9월에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끝으로 발표 중 제시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계통의 설계, 적용 및 검증, 계측제어계통 현대화사업, 계

측제어계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인간공학, 신뢰도, 주제어실 설계, 기기 및 계통의 성능향상 및 최적

화,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지식관리 및 기술전수, 운전 및 보수경험, 산업간 기술교류, 인허가 현안, 최신기술 등으로

분류하여 IAEA가 향후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도록 입안하였다. IAEA Division of Nuclear Power에는 우리회

사 원자로계통처 최종호 처장과 퇴직한 강기식 박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분야에서 IAEA의 역할이 강화되고

활동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엔나는 신성로마 합스부르크 제국의 왕도이자 오스트리아 수도로서 화려한 궁전을 포함한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도

나우 강이 흐르는 아름답고 고풍스런 도시로 정치, 사회, 교통, 관광 및 예술 특히 음악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하였다. 비

엔나 관광은 바로크양식의 왕궁을 중심으로 각종 박물관 및 미술관을 보고 비엔나커피로 알려진 아인슈페너를 음미한

후 고딕양식의 성 슈테판 성당 미사시간에 맞추면 웅장한 파이프오르간 소리를 경건하게 들을 수 있다. 유명 음악가와

관련 있는 건물이 널려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나 필과 오페라를 감상할 수도 있다. 2001년부터 전문가그룹 한국

대표로서 정기회의 및 전문가회의에 참석하고 기술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원전 계측제어분야 현

황을 파악하고 각국 대표

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주요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한 회

사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계측제어분야 국산화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한

국과 KOPEC을 알려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

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AEA Division of Nuclear Power에서 주관하는 TWG-NPPIC(Tech-

nical Working Group-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 Con-

trol)는 1970년에 구성되어 격년으로  개최되는 원전 계측제어분야 

전문가그룹 회의로서, 제22차 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5월 20일

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그룹의 미션은 IAEA 각 회원국간 계측

제어분야 사업 및 연구개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 및 인허가 현안

사항을 협의하며, 프로그램(학술활동, 자문회의,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등)을 입안하는 것이다. 올해는 18개 회원국과 3개 참관국 및 1개

국제기구(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에너지표준기구)에서 총 27명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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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22nd TWG-NPPIC를
다녀와서 

김항배 / 계측제어설계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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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게임

柯疸鞠茗잼忌鉗젬츳환´´

제주도 마라도 해저여행 가서 
마라도 남쪽 물 속에 숨어 있는 섬들을 찾아 
철탑 세우고 풍력발전 하면 
우리회사는 사업개발, 우리나라는 바다확장. 
남극까지가고 싶다.

조광희 / 기계설계처 처장

서아프리카로 
사파리 여행을 하면서 
약육강식의 룰이 살아있는 
야생을 체험하고 
아직 문명의 때를 덜 탄 
자연에서 지나온 인생과 
살아갈 인생을 
다시금 조명해 보고 싶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멋진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손석훈 / 원자로계통설계처 팀장

universe(우주)에 가고 싶다. 
미지의 아직 아무나 갈 수 없고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그곳에.

정병록 / 원)전기계측기술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많고 
교육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유럽과 이집트에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다. 
여행경비가 만만치 않아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성호 / 원)토목건축기술처 팀장 

탄자니아에 가서 첫째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 킬리만자로 정상에올라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노래 한 곡을 목청껏 부르고 
둘째 세렝케티 국립공원에 가서 그곳에 사는 마사이족과 함께 
야생동물을 잡아 즉석에서 요리하기 전에 피도 빨아먹고 
마사이족 춤도 배우고 싶다. 떠날 때는 선물로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사이족 워킹화’를 주면 놀라겠지.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동쪽에 있는 해변에서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요트를 타고 싶다. 
백지여행권 누가 안 주나? 

최인택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예전에 남해쪽 바다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과 거리상 부담이 많아 포기하고 나니 항상 아쉽다. 
남해라면 아직까지 아내와 함께 여행하지 않은 지역이라 
호기심도 많고 기대도 많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성규 / 기계기술처 차장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다.
‘독도’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섬, 
그림으로만 보던 우리의 영토, 
그 섬에서 흰 괭이갈매기가 되어 
붉은 태양을 품고 싶다. 

김교상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부장

미래의 노지현과 
과거의 노지현을 만나고 오고 싶다. 
잘나가는 미래의 나에게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또한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의 나에게는 
격려와 충고를 하며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오겠다. 

노지현 / 기계기술처  

좋아서 생각만해도 몸서리 쳐지네요. 
러시아 횡단열차를 타고 
대륙횡단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더운 여름 상상만으로도 시원하지 않나요? 

임창영 / 원자로설계사업개발처 과장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에 가고 싶어요. 
저에게 지금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윤재성 / 기계기술처 차장

백지 여행권이 생기면 아내에게

선택권을 넘기겠다. 이 정도면

평생 ‘약발’이 먹혀서, 가정 생활이

수월해질 것이다. 

조상덕 / 원자력기술처 

의견이 실린 
11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80년대 추억의 롤러

스케이트장을 기억하나요? 천정에는 현

란한 사이키 조명, London Boys의 Harlem Desire나 A-HA

의 Take On Me와 같은 신나는 유로댄스음악, 그 사이사이 맛

깔 나는 DJ 오빠의 추임새, 그리고 트랙을 돌다 보면 우연인

지 사고인지 모를 남녀 간의 충돌사고까지……. 지금은 그 때

의 롤러스케이트를 구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끔 인

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추억의 롤러스케이트와 롤러장이

생각난다. 나랑 충돌했단 이유로 함께 콜라를 마셔야 했던 여

학생들도……. 초기의 롤러스케이트는 자동차처럼 바퀴가 2

열로 나열되어 있어 Quard Skate라고도 불리다가 미국의 롤

러블레이드사에서 바퀴가 1열로 나란한 스케이트를 발명하

게 되어 오늘날 Inline Skate가 된 것이다. 그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롤러장에서 작업을 일삼던 내

가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WHEECKS의 정기모임이 있는 날이다. 집결지는 회사 맞은편 놀부보쌈 뒤편에 탄

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곳. 집결지에 모인 우리는 정장을 벗은 후 ‘쫄바지’(인라인 슈트)로 갈

아입고 구두 대신 인라인스케이트를 신고 끈을 단단히 조여 맨다. 또한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헬멧을

착용하며, 무릎과 팔꿈치, 손목에도 보호대를 착용한다. 그 다음, 스포츠 글라스로 마무리하면 모든 준

비 오케이! 그곳부터 탄천을 따라 지하철 이매역까지 갔다가 다시 집결지까지 왕복 약 26km를 달린다. 

한기 인라인회
(WHEECKS)

이승기 / 원자력기술처 차장, 한기 인라인회 총무

출발시점에는 약간의 내리막으로 조금만 푸시를 해도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공포의 하루살이들, 호

흡이 가쁘다고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면 대여섯 마리는 꿀꺽! 여름이 시작되면서 조금만 달려도

땀이 난다. 낮에 피웠던 담배 때문에 숨이 차오른다. 허벅지도 당기고 허리도 아파 그만 멈추고 싶지

만 함께 달리는 동료들 덕분에, 로드가 끝난 후 뒤풀이에서의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으로 한 번 더 힘

찬 푸시를 한다. 팩(Pack)을 이루어 함께 달릴 수 있는 우리 WHEECKS 회원들이 있어 참 좋다. 팩이

란 일렬로 무리지어 로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사람이 바람막이가 되어 이끌어 주고 뒷사람은 앞

사람을 의지하여 다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탄천을 따라 달리다 보면 탄천변 트랙에서 인라인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를 많이 볼 수 있고,

맞은편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여성과

어르신도 자주 만나게 된다. 인라인스케이트의 최대 강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재밌게 즐

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 아닐까?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WHEECKS Pack에 함

께 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WHEECKS의 문을 두드리길.

우리 WHEECKS는 상반기에 2개의 인라인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4월 26일에는 ‘춘천전국인라

인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춘천 호반을 달렸고, 5월 24일에는 ‘인천월드인라인컵’에 참가하여 인천

영종도를 달렸다. 특히 춘천대회에는 1회 때부터 올해 7회 대회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참가하여 주최

측으로부터 우수 단체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내년 춘천대회 때는 인라인스케이트 대신 롤러스케이트

를 신고 나가 볼까나.

일하며 즐기며

24·25July2009 · KOPEC family 



도전 IT전문가

사용자가 참여하는 웹2.0

김충태 / 전력기술연구소 부장

웹 2.0(Web2.0)은 기존의 웹1.0이 인터넷상에서 정

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던 것에 반해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

터넷 환경으로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플

리커(flickr), 트위터 등이 이에 속한다.  

오 늘도 왕대리는 무척 바쁘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

화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

로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초일류 설계기술

과 경험을 보유한 왕대리 회사로 해외의 러브콜이 폭주하

고 있기 때문이다. 왕대리는 이미 회사가 수주한 그리스

연구용원자로 냉각계통 설계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아랍

에미레이트(UAE), 중국, 루마니아, 캐나다 등의 원전사업

에도 참여 준비를 하고 있어 야근하기가 일쑤이다. 

왕 대리의 주요 업무는 외국에 대한 자료조사와 정

보 수집인데, 국내 업무의 경우 네이버

(http://www.naver.com)의 지식인, 다음(http://www.

daum.net)의 신지식을, 외국의 자료는 주로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를 이용한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으로 2001년 1월 15일 시작되어 전세계 200여

개 언어로 만들어 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인터넷

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한국판 위키피디아 주소 :

http://ko.wikipedia.org). 사

실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

과사전이 있다는 것이 해외업

무를 하는 왕대리의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

론 어릴적 가정마다 갖고 있던

백과사전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 아마 인

터넷 때문에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안서 표지는 상대국가 발전소 사진을 플리

커(http://www.flickr.com)에서 찾아 넣는 것으로 마무

리 했다. 플리커는 세계 최대의 이미지 업로드 및 공유사

이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을 이곳에서 찾

지 못하면 없다고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사진을 공유하

는 사이트로 야후(http://www.yahoo.com)에서 제공하

고 있다. 최근 이란  대통령 선거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평

화시위에 나섰다가 시위대를 진압하는 바시지(Basij) 민

병대의 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네다의 사진도 플리커에

처음 업로드되어 세계에 알려졌다고 한다.

힘 들게 일을 마친 왕대리는 오늘 저녁 애인과 만날

약속에 부풀었다. 오늘은 그동안 먹어보지 않은

인도식 요리를 먹어보기로 하고 다음의 지도(http://local.

daum.net/map/index.jsp)를 검색해 보았다. 다음의 

테마지도를 보면 주변의 가볼만한 곳, 추천맛집, 버스

노선, 주유가격 등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만날 장소를 지도에서 찾으면 그곳까지 이동

하는 교통수단, 즉 자동차, 대중교통, 지하철별로 거리

및 요금, 소요시간을 알 수 있다. 테마지도의 추천맛집을

선택하면 주변 음식점에 대해 사진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과 소비자 평가를 볼 수 있어 음식점을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로드뷰를

선택하면 3차원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위치와 건물을 확인할 수 있어 음식점을 못찾는실수를

할 염려가 없다. 왕대리는 이런 인터넷 덕분에 늦지않게

애인과 만나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회사

에서 야근중인 부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랍에미

레이트에 보낼 제안서를 수정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아

랍에미레이트와 한국의 시차가 5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그곳 퇴근시간 전인 밤 10시 전까지는 작업을 끝내서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야 했다.

회 사로 돌아가긴 시간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지급

받은 노트북을 꺼내놓고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

하는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해 요즘 한컴에서 인수한

씽크프리 오피스(http://www.thinkfree.com)에 접속해

부장님이 올려놓은 제안서를 공유하여

문서를 읽어본 다음 수정작업을 

마쳤다. 씽크프리오피스는 아래한글로

유명한 한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

오피스로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인터넷

사무실이다. 대부분의 MS오피스 파일,

즉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크로뱃

PDF  및 아래한글(hwp)을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받은 오피스2007의

파워포인트 파일은 확장자가 pptx여서 오피스2003이

설치된 회사 컴퓨터로는 문서를 읽지 못했는데 씽크프리

덕분에 문서를 열어 PDF파일로 저장한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지 메일(http://gmail.com) 계정만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할 수 있고, 내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1G 용량)과 회사의 PC와 동기화 할 수 있는 ‘파워

툴’ 이라는 싱크 프로그램이 있어 외부에서 작업한 내용을

회사PC와 쉽게 싱크시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애인과의 데이트와 회사업무를 동시에 해결한 멀티플레

이어 왕대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정말 세상이 빠

르게 변하고 있구나’하는걸 느낀다. 특히 요즘 전문가들

이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웹2.0’이라고 지칭하는 

어려운 용어는 자세히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인터넷이

과거의 단방향 의사소통에서 이제는 위키피디아, 블로

그, 플리커, 유튜브, 트위터와 같이 모두가 참여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우 리 속담에 있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웹

2.0에 딱 적용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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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KOPEC인

기술 수준이 높은 KOPEC의 동료들Highly educated and skilful KOPEC colleagues

Anssi Auvinen Anssi Auvinen

Hello, 

My name is Anssi Auvinen. I am 36 years old (Korean age)

and I come from Finland. I am rock and civil engineer and 

I work for Saanio & Riekkola Oy. We are specialized in rock

engineering and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echnology. 

I have studied in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I have

master’s degree in civil engineering. My home is in Helsinki,

but I have been living in Korea for past 1.5 years with my wife

Mirva and daughter Perla.

I am working for KOPEC in LILW repository project, providing

technical evaluation and licensing support services. My main

tasks are to ensure integrity of underground construction de-

signs and to support KOPEC’s LILW design team in everyday

design tasks. I also provide direct link to our main office in

Finland to ease the management of many projects KOPEC

has got S&R to do for them.

Life in Korea has been very good

for me and my family. Workwise it

has been very interesting 1.5 years

so far. I have learned so much from

highly educated and skilful KOPEC

colleagues and project itself has

provided me a change to further

develop my professional skills as

many thinks, e.g. geology,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are different here in Korea than

in Finland. Little ‘downside’ of high education of KOPEC en-

gineers is that everybody speaks good English and there for

I have not had any real need to learn Korean language prop-

erly, but instead my family have thrived in that area. My wife

has studied Korean in university since last September and

starts to manage everyday life in Korean and my daughter,

Perla age 4, is fluent in Korean. She goes to Korean kinder-

garten, which also teaches English, so she has learned two

new languages in just one year and that makes me very

proud. 

Outside work, we have been enjoying life in Korea. Everything

is working well, we are especially happy about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shuttle bus system. We haven’t felt

any need for car which makes us feel good as it is saving the

nature. It is also very safe here compared to other megacities

around the world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me as a hus-

band and a father. People are also very helpful, sometimes

maybe too helpful: I am little bit afraid to take map in open

on the street as we will get immediately somebody to help

us, even to take a taxi with us. That I call real helpfulness! I

am also huge fan of Korean food and we enjoy hiking on the

many mountains nearby our home. All in all, we are very

happy to live here an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experience

Korean lifestyle and culture and we are in no hurry to get back

to Finland.

안녕하세요? 

저는 Anssi Auvinen입니다. 한국 나이로 36살이며, 핀란드인입니다.

암반 및 토목엔지니어로서 암반공학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기술 전문

회사인 Saanio & Riekkola Oy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싱키

공과대학교(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토목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집은 헬싱키에 있지만 지금은 아내

Mirva, 딸 Perla와 함께 한국에서 1년 반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KOPEC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설계용역에서

기술 평가 및 인허가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업무는

지하 구조물 설계를 검토하고 KOPEC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설계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KOPEC에서 발주한 기술자문

업무를 Saanio & Riekkola Oy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핀란드 본사와의 연락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맡은 일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이

높은 KOPEC의 동료들에게 배운 것이 많으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전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질, 설계, 건설

기술이 핀란드와는 달라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 스스로 

전문적인 기량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작은 ‘불만’이 있다면 KOPEC 엔지니어들이 모두들 영어를 잘해서

제가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딸은 한국어 배우기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워 이제는 한국어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며, 4살 배기 딸 Perla는 한국어를

제법 잘 합니다. 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배우고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업무 외에 우리가족은 한국에

서의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만 특히 한국의

대중교통과 셔틀버스 시스템이

참 좋습니다. 승용차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또한 그것이

자연 보호에 일조하는 것이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한국은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특히 아내와

딸을 둔 저로서는 그 점을 

각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며, 어떤 때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절합니다. 길거리에서 지도 펴기가 겁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곧바로 달려와 도와주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택시를 같이 타고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들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며 가족과 함께 집 근처의 산에 오르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곳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며,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이러다가 핀란드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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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결혼까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편의

근무지 따라 울진, 영광, 그리고 지금의 부산으로 거주지가 바뀌면서 우리는

어느새 다섯 식구가 되었다. 아이가 셋……. 처음에 세웠던 가족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어느새 우리 부부는 중학교 2학년, 1학년의 두 딸과 초등학교 

3학년 즈믄둥이 아들의 부모가 되어 있다. 아이가 셋이어서 행복한 점이

많지만 그만큼 남편의 어깨도 무거웠으리라.

이제 하나 둘씩 하얀색으로 물들어 가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보면 마음 

한켠이 너무 아린다. 남편은 이곳에 발령 받은 다음해에 과로로 입원한후

건강관리 하겠다고 수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바다수영대회,

북극곰수영 등 인근의 수영대회는 모두 따라다니는 수영 매니아가 되었다.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세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 큰딸 현정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를 않는다. 여자아이지만 리더십도 있고 나름 카리스마도 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는데). 전학 와서 새로 친구를 사귀고 학교적응도

어려웠을 텐데 친구도 잘 사귀고 잘 적응해서 초등학교 졸업때도 많은 

칭찬을 받았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주말에 무료로 시행하는 문학분야 

영재교육도 받고 있다. 지금껏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는데 제가 알아서

저만큼 해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제 꿈처럼 장차 정말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가족 만세

원
자
력
전
기
계
측
기
술
처
임
순
호
차
장
가
족

반
딧
불
가
족 둘째딸 현아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다. 이녀석은 내가 해주는

음식을 참 맛있게 먹어준다. 우리 부부에게는 약방에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마음 착한 딸이다. 새치름한 

외모와는 다르게 가끔 엉뚱한 짓도 많이 하지만 집안일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속내 깊은 딸이다.  

그리고 막내 동찬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우리집에서는

‘꼴통’이라고 부른다. 딸 둘을 먼저 키우고 아들을 키우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한참 운동에 빠져 아빠만 보면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주말이면 운동

장에 나가 야구를 하자고 보채기도 한다.  휴일에 아빠와

야구장엘 다녀와서 롯데의 ‘광팬’이 되었다. 운동과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약간 걱정도 된다. 공부를 좀 그렇게 열정

적으로 했으면 싶다. 

아이들과 티격태격 하다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껏 아이들과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한테 고맙다. 우리 부부의 희망인 세 아이에게도

고맙다. 작은 반딧불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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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반딧불이 모여  어둠을 밝히듯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BNF테크놀로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기술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 설계 및 국산화를 수행해

온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2000년 1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분사되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보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소 감시 및 제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PMAS 프로젝트는

BNF의 발전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서호준 BNF

테크놀로지 사장은 한국전력기술과의 협력은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 진행 프로젝트로 얻는 산업 효과는 전력산업 부문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원전 감시 및 경보용 시스템인 ‘PMAS’는 지난 2001년

BNF테크놀로지가 한국전력기술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시스템으로 그 동안 외국의 다국적 대기업에

의존해 왔던 기술을 100% 국산화 한 것이다. 서호준 사장은

“개발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

하여 기술의 역수출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게

될 것”이며 “향후에는 모든 자동화 플랜트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NF테크놀로지의 감시 및 제어 기술은 국내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 및 복합화력발전소 적용을 통하여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수력, 석유화학,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DCS HMI 교체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 뛰어난 기술

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유럽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발전소 분산제어 시스템용

전산 솔루션(ARIDES : 상표권등록)과 트립원인 정보 시스템

(TIS : Trip-cause Information System)을 보유하고 있다.

ARIDES는 정부로부터 ES 및 GS인증을 받은 탁월한 제품

으로서 단종되거나 노후화된 DCS HMI 전산시스템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한

솔루션이다. ARIDES는 국내의 고리원자력발전소, 분당복합

화력발전소, 부천복합화력발전소, 안양복합화력발전소에 설

치 운영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와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실

현하며 대외적인 신뢰도와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TIS는 발전소 트립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신개념의 모니터링 기술부터 트립 발생시 원인 추적 및

분석까지 모든 트립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솔루션이다.

TIS는 기능상 OMS(정지여유도 감시시스템)와 TAS(트립원인

추적시스템) 솔루션으로 나뉜다. TIS는 특허 및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신제품으로서 발전소나 공장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지원하며 만약 중요한 설비가 정지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지금까지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에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울진원자력발전소에도 계약

체결 중에 있다. 해외 부문에 있어서는 사우

디아라비아의 SWCC(해수담수화공사)에 

공급을 위한 MOU 체결을 마친 상태이다. 

제품 출시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여러 발전소 및 해외의 

유수기업에서 기술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BNF테크놀로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발전분야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업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발전소

분산제어시스템을 통합하여 국산화하는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유물성분석

소프트웨어인 ChemBrowser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BNF테크놀로지의 기본적 전략은 ‘선택적 집중화’로

해외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와 사우

디아라비아 및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전 분야 외 석유화학,

철강, 환경 등의 다른 분야 플랜트까지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플랜트의 제어 및 감시 

솔루션을 기반으로 IT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플랜트 정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프로세스 플랜트 정보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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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artner

발전소 감시경보시스템 ‘PMAS’공동개발

BNF테크놀로지

우리회사와 공동으로 고리원전 2호기의 소내 주전산기 교체 공사를 
시작으로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 울진원전 1,2호기의
발전소 감시경보시스템 ‘PMAS’(Plant Monitoring and Annunci-
ator System)의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의
BNF테크놀로지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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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옮 100칟팰 쾰환 剋할 윕懦駒 達웰菉
權 眄假젠駒 錦옮옮 100칟팰필 찢瞿更 윕剋 剋할 윕懦충 훰鞫沽疸潰 季腔, 휄옮 킴 횃큼 환駒慶 瀘 祿웰企 
價企 욺兢평 窮抉쿄츳. 玘챔 점평各 윕懦檎젠駒 탕핀 螂胴寄 雷찜企 웬剋 凱捏 쫍圈펙충 剋할 윕懦옮 츳共 無瑠
緬 沽 欺츳충 灸젠츳. 駒찌疸윕懦君잔槿駒 탕피환 君 灣쟬 錦옮옮 10%(5칟팰 較鯉) 圈피환 잖쭉 橙鉗犬(GDP)
肯 0.2% 尼瞿큰충 욺兢평 쫍祿쬔츳. 棋祺쟨 횃謀橄憬恐祇肯 ¿季腔충 0.2% 尼瞿킁윰 類淇켸 0.8~1% 儺켸 
옻季眄원 쿄츳∶화 ¿季腔淇휄옮충 槿옮抉公兢평 旗名 0.13% 圈피윰 훰鞫沽疸 未淇충 18矩 칟팰 尼瞿킁 욺∶忌
틜윰 했瞑츳. 眄假젠錦옮옮 100칟팰필 콜釐, 君 灣쟬 錦옮옮 80칟팰駒 忌피환 GDP충 1% 옻季眄윰, 휄옮충
0.7% 옮팬 圈피화 훰鞫沽疸충 90矩 칟팰 옮팬 蛟卯쾰충 욺忌츳. 
疸功윕懦敢충 君 灣쟬 錦옮옮 90칟팰필 찢瞿慶환 훰鞫沽疸옮 未淇駒慶 緊淇평 假佶쿠 沽 欺츳윰 瞑츳. 綿잖
왝加君잔槿(KDI)寄 져瑁劇 욥共윕懦莉祇肯 ¿錦옮옮 100칟팰필 찢瞿慶환 훰鞫緊淇옮 125矩칟팰 儺켸 춰瞿
쫍윰 휄옮충 1% 儺켸 圈필 욺兢평 橄憬쿄츳∶윰 했瞑츳.

憬錦卯眠∀沽癸∀駒찌疸 犬衢 拱옰綿 祿웰
옰 犬衢킁켸 錦옮 抉公兢평 旗名 鉗犬옻季틜충 達웰菉企 헐企 욺兢평 肝旗츳. 剋景 儺錦 敢훽肯 錦옮옮 10% 
圈피환 沽勻 옻季평 旗名 鉗犬팬忌 3~5% 儺켸 尼瞿킁 욺兢평 窮抉쿄츳. 儺錦衢윙 읓윙淇충 ¿쭉沽潰 沽烙忌 
횃쿱 尼瞿킁 옮췰瓊忌 첬츳∶화 ¿츳햄 잖懦 錦퓻옮웰忌 麵주 圈피젠 탸훽駒 敦犬瓊 蛟卯충 櫓疸 郊企 욺∶忌틜윰
했瞑츳. 儺懦綿 憬錦懦妹企 槿푤평 紘충 憬錦卯眠 衢女켸 鉗犬忌 0.7% 儺켸 옻季緬 욺兢평 佶名湳츳. 옮祇 瀘
祿웰企 棄충 橄懼충 冥읍응 名戟 킴 沽癸 橄懼츳. 錦옮옮 10% 圈피환 佶胴緊兢평 1.8% 儺켸 헙烙忌 尼瞿킁 
욺兢평 窮抉쿄츳충 욺忌츳. 캇綿冥읍응 蕎共蕎쫍冥읍 킴 冥읍隔潰 名戟衢胴 킴肯 各郭敢雷 沽柯矩 槿캇寄 緊淇옮
加鉗緬 욺企 剋펙眄윰 欺츳. 
駒찌疸 犬衢켸 祿웰忌 緊琪츳. 錦옮옮 10% 圈필 탸핸츳 佶펜∀옮棍∀沽켸 킴寄 鉗犬팬忌 佶胴緊兢평 0.3% 
尼瞿큼츳충 욺忌츳. 利敏 錦옮옮 抉公眄환 옮棍潰 錦君菉 옮웰켸 왔忌 圈피젠 탸훽駒 佶펜∀옮棍 犬衢肯 抉칸
綿 祿웰企 價원 쿄츳. 綿잖佶펜응 綿잖옮棍읍隔충 玘챔 3衲槿 較鯉寄 緊淇필 쭸충케, 忌 왔肯 隔瀧옮 祺君쿠 沽
欺츳충 욺忌츳. 假환 憬錦필 達金緊旗 鉗犬 槿푤평 隔克眄疸 郊충 犬衢肯
抉캇緊兢평 祿웰忌 컥緬 욺兢평 窮抉쿄츳. 용更 犬衢肯 0.5%, 慶腔棍
犬衢肯 0.2%옮 尼瞿킁 욺兢평 佶헌쾰화, 衲景∀佶淇∀淇콱瀆 犬衢 킴肯
0.1% 忌쭉평 餃펙湳츳.

硬윙 윕젠 錨艮兢평 錦옮 酪웰釐 軌卯 옮췰瓊
錦옮옮 정킴眄환 佶胴 犬衢鉗犬忌 檎邏쾰젠 탸훽駒 윕젠 衲젠 錨艮駒
瀆憺忌 价瞿憺 沽伽駒 謳츳. 적팰쫍 錦옮 抉公忌 假큰共 쫍劫 窟螟햄
杻충 욺肯 蕎츈틜충 假폘켸 欺츳. 錦옮 정킴肯 景啖잖 윕젠옮 絹蕎쫓츳충
욺企 佶懦평 眄윰 欺젠 탸훽忌츳. 棋祺쟨 恐祇肯 ¿錦옮 抉公응 麵주 硬윙
윕젠錨艮硬옮 옮共卯眄환 沽烙共祇忌 정屆켸평 絹蕎쫙 沽 欺츳∶화 
¿忌팻 윕剋 錦옮 정킴寄 酪웰釐필 沽烙忌 旣儺 敢橄 美沽眄원 쿄츳∶윰
했瞑츳. 츳햄 硬윙 윕젠옮 錨艮眄젠켸 佶駒 類젠淇諫駒 寄綿 ̨ 혈츈 원
棋¡寄 鞠釐평 錦옮햄 퉤 윕剋, 沽烙∀쭉沽 錨艮 謳忌 錦퓻 沽棄敢칫햄勵
疸원 쾰흙평 훰鞫沽疸옮 櫓원 쫍凱憺 沽 欺츳충 剋펙켸 欺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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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잖懦 錦옮옮 枷팻 칸 70칟팰 캇평 權틜慶환慶 ̨ 懦4寄 圈旣庫櫓¡駒 캇綿 剋펙옮 첬蕎疸윰 欺츳. 權 眄假젠 錦옮
옮 玘챔憧팼 100칟팰필 찢瞿更 윕剋, 웬剋 錨艮젠駒 킁瞿慶윰 欺충 剋할 윕懦옮 통 츳共 ̨ 錦옮寄 沽퍼¡駒 凱憺
沽 欺츳충 灸젠츳.

윕젠錨艮 젠캇옻 70칟팰졍疸 繆坮 圈핀 錦옮
疸쫓 2瑾 枷팻칸 33칟팰 캇졍疸 테瞿湳컁 잖懦錦옮충 5瑾 忌無 정抉公眄윰 欺츳. 枷팻 칸 50칟팰필 繆坮 찢캥츈
5瑾 했駒충 60칟팰필 콜釐瞑윰 6瑾 킁瞿慶충 70칟팰 윰疸필 찢軀츳. 6瑾 11旣駒충 73칟팰졍疸 절金瞑츳.
忌 왔肯 錦옮 정킴硬충 젠諫緊兢평 憬錦季腔 獺옮潰 윕젠錨艮 젠캇옻駒 탕핀 욺忌츳. 흩잖寄 憬錦祺윰옮 옻季
眄윰, 쫍忌疸할蕎 킴駒慶 憬錦읍정 瀆憺忌 价瞿疸윰 欺충 욺켸 窟螟企 흩豆츳.
謄절 흩잖 駒찌疸儺肝童(EIA)肯 ¿硬윙 윕懦 錨艮 衲曇兢평 옰잖 憬錦季腔옮 춰瞿쫙 욺∶忌틜화 權名 硬윙 憬錦
沽勻 窮抉廊필 眄푿 1햄 枷팻 抉螟 衲儺瞑츳. 憬錦 季腔 佶헌廊옮 抉螟 衲儺쿄 욺肯 疸쫓名 9瑾 忌無 憧其忌츳.
EIA충 통 權名 灣쟬 槿錦옮웰企 58.70칟팰평 綿 칟 佶肝츳 6.70칟팰 權펙 碁俱츳. 츳핀 灣옮젠읓킁켸 旣懦敏
錦옮 佶헌廊필 8~11칟팰橋 抉螟 衲儺眄윰 欺츳. 
綿잖憬錦읍隔 읓윙淇충 ¿칟팰卯 拘硬潰 윕젠錨艮 젠캇옻駒 탕틜 잖懦類젠淇젓忌 槿錦 헙棄駒 횐할윰 欺츳∶화
¿흩잖 獺共옮 廟昴硬필 錦疸眄환 錦옮충 80칟팰필 찢瞿更 욺∶忌틜윰 瞑츳.

錦옮 100칟팰 콜釐 佶헌켸
旣敢駒景 錦옮옮 100칟팰필 콜釐緬 沽 欺츳충 佶헌켸 쫍圈윰 欺츳. 캇綿憬錦耗錨 읓윙淇충 ¿칟팰卯 拘硬필 
祿윰 잖懦類젠淇諫忌 玘챔憧팼 ̨槿錦 類젠¡필 共玘眄환 君했駒충 100칟팰필 찢企 沽켸 欺츳∶윰 剋펙瞑츳. 憬錦
共祇寄 瀘 戒旗 윷큰햄堅棍潰 旣敢 類젠淇諫肯 君旣 錦옮 정킴 옮췰瓊企 佶헌眄충 肝윰慶필 쭉청윰 欺츳. 
잖懦駒찌疸젠잔(IEA)켸 ¿硬윙 윕懦옮 錨艮硬필 肝忌젠 共玘眄환 沽정抉昴忌 정屆켸평 蛟卯쿠 沽 欺윰, 3챔 
쭉駒 憬錦옮웰忌 정킴緬 욺∶忌틜윰 瞑츳. 抉칸沽 佶훽옮킁肯 旣칙 錦옮옮 權名 100칟팰필 콜釐眄젠충 瞿펙棘
욺兢평 肝윰 欺츳. 적팰쫍 윕젠錨艮 屆켸潰잖懦類젠淇諫寄 僅達棋駒 탕틜 100칟팰 콜釐 옮췰瓊企 軌佶 
枷懦緬 沽켸 謳츳윰 瞑츳.
駒찌疸윕懦君잔槿寄 忌훽枷 駒찌疸共祇橄憬恐祇肯 ¿錦옮옮 類젠淇諫寄 ̨ 혈츈 원棋¡ 鞠釐평 7瑾 臀졍疸 
枷팻칸 75~80칟팰 沽能企 錦疸緬 옮췰瓊忌 櫓츳∶화 ¿7瑾駒 加忘쾰충 杻勻 젠衢寄 2橄젠 恐緊忌 裸옮 抉公 
鞠敢필 위儺緬 욺∶忌틜윰 했瞑츳.
忌恐祇肯 통 ¿類젠淇諫忌 쟉젓屆응 憬錦 킴 瑁휄 類淇평 忌콱眄윰 欺윰, 玘챔 錦옮 200칟팰 佶헌企 쭉청俱츳옮
휄팰쬔컁 憬錦 口찜할棍俚킁켸 瑁衢駒 艮쟉眄윰 欺瞿 ̨ 100칟팰 祺콜釐¡ 옮췰瓊켸 謳疸충 郊츳∶윰 瞑츳.

˛錦옮 100칟팰¡ 祺君쾰환 
駒찌疸∀沽癸 犬衢 達웰菉

배성규 / 조선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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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 대천 바다는 오랫동안 서해안 해수욕장의 대명사였다. 갯벌이 대부분인 서해의 다른 

해안과 달리 질 좋은 모래사장이 길게 뻗어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여름 바다축제를 대표하는

머드축제가 열려 대천해수욕장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한편 오서산자락 아래에

너르게 펼쳐진 보령의 풍광은 산자락 어디서든 수려하고 시원한 조망을 보여준다. 보령시내 

뒤편에 자리한 옥마산은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딩의 이륙장으로도 애용되지만, 잘

닦여진 임도 덕에 다리품 없이 보령풍광을 즐기기에 

좋다. 성주산을 중심으로 서쪽은 평야와 바다가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굽이굽이 산자락이 이어지는데, 성주산을 넘어

산자락을 따라 흘러들면 곳곳에 남겨진 보령의 옛 정취를

만나볼 수 있다. 미산면에 자리한 옛 절터 성주사지와 

보령의 탄광역사를 간직한 석탄박물관이 있으며 다시 

테마기획-풍경속으로

글, 사진·남정우 / 사진작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선수군의 수영청이 자리했던 오천성과

남포읍성, 보령성 등 옛 성곽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다. 보령여행의 끝자

락은 황홀한 서해일몰이 될 것인데 무창포나 대천, 오천항 같은 해안도 

좋겠고 옥마산에서 들 풍광과 함께 즐겨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여름의 

보령은 흥겨운 낭만으로 가득하다. 

보령머드축제와 무창포 바닷길 여행
보령머드축제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축제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다. 1996년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갯벌에서 채취한 진흙을 가공하여 머드팩을 비롯한

다양한 화장품이 개발되었는데, 이 진흙 속에 게르마늄, 미네랄, 벤토나이트 등의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대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보령머드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령머드축제다. 

1998년 7월에 처음 개최된 머드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 여행지가 조사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열리는 1000여개의 축제들

가운데 당당히 평가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요인은 머드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놀이와 체험프로그램 덕분이다. 단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요즈음 여행

객의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의 참여

도가 높다는 것인데, 아마도 지방에서 열리는 축제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가 

아닐까 싶다(www.mudfestival.or.kr).

대천해수욕장에서 남쪽으로 삼십분 가량 떨어진 무창포해수욕장은 상대적으로 한갓진 

바다다. 각종 유흥시설이 즐비한 대천에 비해 한산한 갯마을 풍광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도

색다른 볼거리가 있다. 음력 보름과 그믐을 전후한 3,4일간 해변부터 1.5km쯤 떨어진 석대도

까지 열리는 바닷길이다.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길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해안의 들과 바다에 펼쳐진 흥겨운 낭만주의 보령
글, 사진·남정우 / 사진작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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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1생동감으로 가득한 보령머드축
제. 02 머드축제는 다양한 체험행
사로 아이와 어른에게 모두 흥겹
다. 03 오천항의 대표적 먹거리
키조개요리. 04 음력보름에 바닷
길이 열리는 무창포해수욕장. 05
머드축제에 참가한 외국인들. 06
폐광된 탄광을 개조해 만든 관광
자원, 보령냉풍욕장.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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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여 개의 전각과 이천 명의 수도승을 거느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절집이었다. 끼니때 수도승이쌀을 씻으면 쌀

뜨물이 성주천을 따라 십리나 흘렀다는 말이 있을 정도

였다. 그러나 이처럼 번성하였던 성주사는현재 쓸쓸히

폐사지로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너른 절터에는 국보8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와 석탑

등 보물 세 점이 남아있다. 

보령의 또 다른 볼거리 석탄박물관과 옥마산 
성주사지가 있는 성주산은 질 높은 무연탄이 많이 매장

되어 있어 한때 탄광산업이 번창했던 곳이다. 지금은 

대부분 폐광되었지만 번성했던 이 곳 탄광의 모습을 석

탄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갱도를이용한 냉풍욕체

험이 이곳을 찾는 여행객의 흥미를 끌고 있다. 해발높이

가 600m를 겨우 넘지만 옥마산은 보령의 조망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정상인 옥마봉이나 중

턱에 자리한 전망대에오르면 보령시내는 물론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멀리 서해의 올

망졸망한 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정상부에는 활공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행글라이딩

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해안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속에 바다를

향해 너울너울 활강하는 모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느껴진다. 

테마기획-풍경속으로

옛 명성을 간직한 오천성과 오천항
풍족한 곡창지대인 서해안자락은 오래전부터 왜구의 침략이 빈번했다. 이에 대비해 곳곳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섰고 읍성이 세워졌다. 보령에는 특히 아담한 옛 성곽이 많이 남아있다. 보령읍

성을 비롯해 백제 때부터 일본과 중국으로 무역선이 드나들던 오천항의 오천성, 남포읍성 등이다.

오천성이 자리한 오천항은 백제 때부터 사용된 유서 깊은 항구다. “땅의 형세가 큰 자라모양 

같다”해서 큰 자라 오자를 따 ‘오천’이라 명명했다. 세조 12년(1466년) 조선은 오천에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을 설치, 이곳은 전략적 요새로 부각됐다. 오천성은 해발 400m 정도의 구릉성 야산에

돌로 쌓은 석성으로, 둘레는 1650m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중종 5년(1510)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종 33년(896) 군대 처소가 패쇄될 때까지 서해를 방어하는 성의 역할을

해왔다. 성문은 동·서·남·북 4곳에 두었는데 모두 없어지고, 서쪽 망화문터에 입구를 무지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든 홍예문만이 남았고 건물도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거둬들였던 진율

청과 장교 숙소였던 장교청 등 일부뿐이다. 성곽에 오르면 오천항과 서해바다가 아늑하게 내려다

보인다. 오천항은 간재미 무침이 유명하다.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맛 간재미 무침은 서해안

앞바다에서 갓잡아 올린 싱싱한 간재미에 오이, 깨 등 갖은 양념을 하여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수 있어 전국에서 많은 미식가들이 찾고 있다. 또한 오천항은 키조개 집하

지로 이름이 높다.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70%가 이곳을 통해 들고 나간다. 덕분에 맛있는 키조개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백제군의 영혼이 서린 옛 절터, 성주사지
미산면 성주리의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이 왕자시절인 599년, 전사한 병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절이다. 원래 이름은 오합사였으나 신라가 통일을 이룬 후 크게 중창하였다. 오합사는 백제

시대에 왕실에서 애지중지하던 사찰이었다. 그러나 백제의 패망과 관련한 불우한 전설을 지니고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자왕 15년 5월에 “흰말이 오합사에 들어와 크게 울며 사원을 돌다가

며칠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붉은 말이라고 적혀있다. 백제가 망하기 몇 해

전부터 나라 곳곳에서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왕실에서 아끼던 사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무튼 그로부터 몇 해 만에 백제는 망하고 말았다. 오합사가 성주사가 된 

것은 신라 말의 일이다. 당대에 명망 높던 무념국사가 이절에 머무를 때였는데 당시 절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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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령탄광의 역사가 기록된 보령
석탄박물관. 08 조선수군의 수영이
자리했던 오천성. 09 대천항, 사람
과 배가 분주히 드나드는 제법 큰 어
항이다. 10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옛
절터, 성주사지. 11 대천항 방파제에
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12성주사
지오층석탑.



과거에 비해 알코올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국내 알코

올성 간질환 환자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술을 

억지로 권하고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예사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술문화로 인해 검진을 하다보면

20, 30대 젊은 남자 직장인 사이에서도 지방간이 자주 

발견된다. 간질환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진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간 

우리의 간은 기본적으로 알코올과 같은 독성물질을 해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술을 마시면 간은 순조롭게 해독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간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시면 간의 손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간에 대단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알코올로 인하여 간이 손상되면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등의 간질

환이 발생한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간질환의 첫 단계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흔한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낀 

상태를 말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습관적인 음주가 원인

이다. 통계에 따르면 습관적인 음주자의 약 90~100%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한다고 한다. 결국 일주일에 4-5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방간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이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에 비해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할

확률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치료도 어렵다. 습관적인 음주

자의 약 10~35%는 알코올성 간염을 앓고, 8~20%는 알코

올성 간경변으로 발전된다는 보고가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매일 저녁 음주를 하는데도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지방간은 어느 정도의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셔야 생길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유는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타고난 유전인자, 식습관,

성별, 건강상태, 기타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결국 알코올에

의해 간이 얼마나 손상되었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해

진 것은 없다. 하지만 하루 소주 한 병 정도를 수년간 지속

적으로 마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술을 끊으면 회복도 가능 

지방간은 검사 후 지방간의 소견이 나온 순간부터 단호하게

술을 끊으면 다시 건강한 간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존의 음주

습관을 유지하면 심각한 간의 손상이 일어난다. 회복이 

가능한 지방간의 단계를 지나 알코올성 간염이 진행된 

경우, 금주하면 일부는 회복될 수 있으나 간경변증으로 

가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간염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은 

복수, 정맥류출혈 및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단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술을 끊어도 원래의 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은 불가능

한데 금주를 통해 진행을 억제할 수는 있다. 따라서 지방간

초기에 과감한 금주가 요구된다. 하지만 술의 양과 술 

마시는 시간을 조절 못하는 알코올중독은 혼자의 의지로

단주할 수 없는 병이므로 도움이 필요한데 단주모임인 AA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코올중독의 경우는 AA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AA : 02-774-3797).

어떤 질병도 발병이 되고 나면 경제적, 심리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 건강한 

음주법 8가지’를 지키는 것이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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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00세

알코올성 간질환의 첫 단계, 지방간
이성광 / 광동한방병원 종합검진센터 원장

1. 술이 세다고 자랑하거나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다.

2. 혼자서는 술을 마시지 말고 상대와 말을 많이 하면서 천천히

마신다. 

3. 물을 함께 마신다.

4. 음주 전에 뱃속을 먼저 채우고 가능한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신다. 안주로는 생선,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 저혈당을 

막는 과일안주와 야채 등이 좋다.

5. 가능한 도수가 약한 술을 고르고 섞어 마시지 않는다.

6. 원샷, 잔 돌려 마시기 등을 피한다. 

7. ‘한잔 더’의 유혹을 피한다.

8. 술 마신 다음날은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야채와 과일, 꿀물

등을 섭취하고 술의 분해를 돕기 위해 물이나 이온음료 등 

충분한 수분섭취를 한다.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 건강한 음주법 8가지



회사에서 27번 버스를 타고 용인방향으로 15분

정도 가다가 ‘영통입구’ 바로 전 정류장인,

‘잔다리마을’ 정류장에서 내리면, 한적한 

대지 위의 이영미술관을 만날 수 있다. 이영미

술관(ICAM : Ieyoung Contemporary Art

Museum, www.icamkorea.org)은 2001년 

개관한 민간 미술관으로, 지난해 6월 현재의

장소로 터전을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현재 신축 1주년 기념으로 ‘In Search for the Sublime — 숭고를 찾아서’란 제목의 기념전을 9월 13일까지 열고 

있다. 사설미술관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설치작품부터 관객 체험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야외전시

작품이 이영미술관만의 공간적 특성과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특히 야외에 전시된 조덕현 작가의 ‘The Sublime is

Now’는 마치 문화재 발굴현장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든다. 실제 발굴현장인 줄 알고 작품을 보다가, 전시

작품인 줄 아는 순간 살며시 웃음이 머문다. 

이영미술관은 회화나 조각 등의 정적인 작품보다는 설치미술작품 위주의 전시로 관람객과 작품이 적극적으로 만나는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시연계프로그램을 개설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미술적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최연주 에듀케이터는 “아이들

대상의 미술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미술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미래에 미술의

저변확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영미술관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자부심을 나타냈다.  

가볼만한 곳 / 지역 문화시설

이영미술관 

김동민 / 홍보팀 

In Search for the Sublime–숭고를 찾아서

ICAM KIDS ARTIST
이영미술관의 미술영재 프로그램으로, 아동미술을 전공한 에듀케
이터 선생님과 함께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 눈
높이에 맞는 이야기를 곁들인 이론수업으로 미술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3단계의 8주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으며, 10명 이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지도를 통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중에는
따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생일파티프로그램
미술관에서 여는, 아이의 생일파티는 어떨까?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곁들여 미술관 야외에서 여는 파티는 아이에게 색다른 하루를 
선사할 것이다. 음식에 따라 1인당 35,000원에서 50,000원이며,
사전 예약해야 한다.

ICAM 어린이, 가족 전시연계 프로그램
현재 전시중인 작품을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감상 후, 따로
마련된 실기 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을 한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세 명의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여 어린이, 성인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제공
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에 마련되며 전시 관람료를 포함
하여 4인 가족 기준 4만원, 보호자 1인과 어린이는 2만원이다.  

일반 대상 도슨트(작품 설명) 프로그램
매일 오후 2시, 일반인 10명 이상일 경우 사전 예약한 그룹에 한하여
도슨트와 함께 전시감상이 가능하다. 이영미술관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icamkorea)를 방문하면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진을 볼 수 있다.

이영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학생 3000원, 3세

이상 미취학어린이 1500원이며 20명 이상 단체는 차등 적용한다. 푸르름이 가득한 여름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 작품을 체험

하고 직접 자신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광고에 나오는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것도 문제 없을 것이다. 더불어 정원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과 예술 작품을 벗삼아 산책을 한다면 새로운 한 주를 위한 최고의 재충전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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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술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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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이사회 및 
제4차 임시주주총회 개최

2009년도 제6차 이사회가 6월 12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

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안), 정관 변경(안), 액면 분할(안) 등 8건이 상정

되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

(안)과 액면 분할(안)은 같은날 열린 제4차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중국 원전 방사성폐기물계통 사업 입찰을 위한
공동수급협정 체결

중광핵공정유한공사(CNPEC)가 발주한 ‘양장 원전 3,4호기

방사성폐기물계통 개선 설계 및 기자재 공급’ 사업의 입찰

참여를 위하여 6월 4일 파워빌트컨설팅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명식에서 안승규 사장은 우리회사의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외사업 확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설계 용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자재

공급 및 건설 사업에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시점에 파워빌트

컨설팅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기쁘며 향후 입찰에서 

반드시 수주할 것을 당부하였다. 파워빌트컨설팅의 이종훈 

회장은 KOPEC의 우수한 기술력과 파워빌트컨설팅의 중국

시장 지명도를 활용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형성하여 향후에도 양사간

중국 사업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유관기관 방문  

안승규 사장은 5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창립 50주년 기

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양명승 원장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양 기관이 맺은 상호협력협약이 좋은 결실

을 맺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이어 연구용원자로시설인 하나

로를 방문하여 연구원이 수행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을

청취하였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이익

환 사장과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하여 대담하면서 특

히 해외시장 개척 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장 원자로설계개발단 방문

안승규 사장은 5월 28일 원자로설계개발단을 방문하여 노태

선 단장으로부터 2009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사장은 30년 이상의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신규 사업 및 매출 확대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

였다. 이어 우리의 독자기술로 설계하는 PMAS 시연과정을

시찰하고 3개 건물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근무 모습을 직접

보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IAEA 및 동유럽 원자력 관계자 방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동유럽 9개 나라의 정부 및 원자력

발전소 고위관계자 14명이 6월 2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회사의 원전 설계기술을 벤치마킹

하여 동유럽 원전의 안전성 및 운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원

전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ITER 한국사업단 발주 
방사성폐기물 과제 계약 체결
원자력본부는 핵융합실험로 국제기구(ITER IO)가 한국사업단

에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계통 설계 분석 및 최적

화’ 과제 계약을 6월 25일 체결하였다. ITER IO가 설계한 폐

기물 처리 최적화 개념설계 검토 사업에서 우리회사의 기술

력을 인정받아 계약한 사업으로 향후 핵융합실험로 폐기물

계통 관련 설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주완 상임감사 김천혁신도시 현장 방문

김주완 상임감사는 6월 18일 우리회사가 이전할 김천혁신도

시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

부터 사옥이전 예정부지 현황 및 혁신도시 건설 진행상황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상임감사는

혁신도시 건설관계자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우리회사

의 이전인원이 김천혁신도시 이전기관 전체인원의 절반에 육

박하는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초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

정주여건이 쾌적하고 우수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

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이전기관

의 의견을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김천혁신도시가 모범적인 성

공사례가 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가 끝난후 한국토지공사의 안내

로 상임감사는 현재 개발중인 전체 혁신도시 조망 및 우리회

사 사옥이전 예정부지를 돌아보았으며 김천혁신도시 근처에

새로이 건설 예정인 동김천 IC 및 신 고속철도 역사 부지도

둘러보았다. 현재 우리회사 이전부지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이 끝나면 신사옥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조성이 완료

된 상태다. 이번 상임감사의 혁신도시 방문을 계기로 회사는

김천혁신도시로의 원활한 사옥이전 및 이주직원을 위한 쾌

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나

갈 계획이다.

KO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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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원자력연구소 일행 방문

대만 원자력연구소(Institute of Nuclear Energy Research :

INER) 계측부문책임자 Mr. Shyu, Shian-Shing 일행과 포모

사플라스틱(Formosa Plastics Corporation) 이사 Mr. Heieh,

Si-Fu 일행이 6월 22일 원자로설계개발단을 방문하여 경영

진 면담 및 양사 기술진간의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방

문은 INER이 포모사플라스틱과 함께 추진하는 원전용 계측

제어시스템(TaiNICS) 개발에 우리회사의 기술지원 방안과 우

리회사에서 추진하는 지진 원자로자동정지 설계용역에 대한

INER의 기술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영흥화력 3,4호기 준공

우리회사가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한 영흥화력 3,4호기 준공

식이 6월 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현장에서 열려 우리회

사에서 안승규 사장, 박치선 플랜트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회사 대표자로 육동춘 팀장이 대통령표창을,

고재문 팀장이 지경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영흥화력 3,4호기

는 초임계압방식의 87만kW급 국내 최대 석탄발전소로

2004년 5월에 착공해 5년여 만에 완공되었다. 영흥화력 3,4

호기는 국내 환경설비 중 대기오염물질 최적 방지시설로 인

정받은 1,2호기보다 더욱 향상된 최첨단 고효율 환경설비를

갖추었다. 

루마니아 CITON사 내진설계팀장 방문 
루마니아 CITON사의 내진설계팀장 Mr. Viorel Serban이 6

월 9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이재규 해외사업개발실장, 김태

영 토목건축기술처장 등과 CITON사가 자체 설계한 방진설

비 소개, 우리회사의 Computer Integrated Engineering

Best Practice 발표 등 양사간 협력분야 발굴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우리회사 연구소에서 3개월간 PSA과정 연수를 받

는 등 우리회사와 인연이 있는 Mr. Viorel Serban은 한국기

업과 EU기업간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새

로이 시행된 EU Gareway Programme으로 한국 방문차 우

리회사를 찾았다. 

그리스 연구용원자로 사업착수회의 개최
‘그리스 연구용원자로(GRR-1) 냉각계통 개선 설계용역’의

사업착수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발주처인 그리스 국

립과학연구소(NCSR-DEMOKRITOS)에서 개최되었다. 변재

엽 원자력본부장과 사업책임자 백춘선 팀장 등 7명이 참석하

여 사업수행계획과 각 기술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연구로 현장을 실사하고 기술적 현안사항 및 향후 설계 추진

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의 연구용원

자로가 1961년에 건설되어 설계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현재

의 인허가 요건을 맞춰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되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원자로 노심해석 업무 수행

을 위해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구로 용기 등은

우리회사가 제작설계를 담당하는 등 핵심적인 기술업무와 시

공 및 시운전 감독업무 등 기술자문도 함께 진행한다. 

ITER 국제기구 관계자 방문 

ITER 국제기구의 김용환 사무차장, Mr. Ivone Benfatto 전

기분야 책임자 일행이 6월 25일 우리회사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되는 ITER 사업 관련 현안사항과 향후 발생할 사업 수

행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ITER 관계자들은 우

리회사가 선진화된 시스템과 설계기술을 갖추고 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하고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는 향후 ITER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후속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화력 7,8호기 준공
우리회사가 종합설계용역을 수행한 보령화력 7,8호기 준공

식이 6월 17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현장에서 열려 우리회사

에서 박치선 플랜트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여 남천우 팀장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보령

화력 7,8호기는 초임계압방식의 5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로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4년여 만에 완공되었다. 탈황설

비 및 탈질설비 등의 환경설비 외 석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설비도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

발전소의 면모를 갖추었다. 

1000MW급 화력발전 제안형 
기술세미나 개최
6월 17일 ‘1000MW USC(Ultra Super Critical) 석탄화력발

전소 설계개념 및 동향’을 주제로 제안형 기술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신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1000MW USC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에 관심이 많

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만족 차원

에서 이루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저열량탄의 수급여건, 저열

량탄 사용확대에 따른 발전설비 설계개념, 1000MW 대용량

USC 증기조건 및 주기기 설계동향, 유동층 보일러의 장단점

및 적용한계, 선행 발전소 시공/시운전 문제점과 대책, 기타

적용 가능한 신기술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어 참석자로부

터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울진원자력본부 직원 대상 기술교육 실시  
가동원전사업그룹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 직

원을 대상으로 용인본사에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보조기

기 구매시방서 작성 및 입찰서 평가’ 등 8개 과정에 대해 각

설계분야 전문가를 통해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

교육에는 울진 2발전소 정비기술팀 차장 등 구매기술담당 엔

지니어 4명이 참석하여 발전소를 더욱 신뢰성 있고, 안전하

게 운전 및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보령, 하동, 영흥사업 준공토론회 개최

플랜트본부의 보령화력 7,8호기, 하동화력 7,8호기 및 영흥

화력 3,4호기 사업에서는 6월 3일과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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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플랜트본부장, 사업책임자, 기술처

장 및 용역참여자가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준공을 앞두고 용역사업에 참여한 모든 직원의 아

낌없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고, 각 분야별로 용역수행 기간

동안 경험한 설계/설비개선사항을 발표하여 명품설계의 기

반을 한층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CO2 분리회수 기술개발 진도회의 개최

‘습식 알칸올아민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의 연소 후 CO2 분

리회수 기술개발’ 제2차 진도회의를 6월 23일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해당 기술개발

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참석하였다. 우리회사는 이 기술개

발과제의 세부1과제인 ‘CO2 분리회수 공정 설계 및 실증화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이다. 이 기술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2TPD급 Tset Bed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알칸

올아민계 고효율 습식흡수제와 그 흡수제에 적합한 공정을

개발하고, 50TPD급 파일럿플랜트 설계, 설치 및 운전을 통

해 500MW이상의 화력발전소에 적용하여 경제성 높은 최적

CO2 분리회수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자력기술처 세미나 경진대회 개최 
원자력기술처 세미나 경진대회가 6월 12일 본사 4층 대회의

실에서 열렸다. 조직 단결력 강화와 첨단기술 습득 및 설계

기술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원자력기술처

의 자체 학술활동으로 총 5명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최우수

상은 ‘폐로비용 최소화를 위한 원전설계 고려사항’을 발표한

강상호 차장에게, 우수상은 ‘사용후 핵연료 DB 프로그램(SF

DB Manager) 활용방안’을 발표한 윤형준 차장 및 ‘원자로

건물 재순환집수조 성능평가 소개’를 발표한 신종호 차장에

게 돌아갔다. 

APR+기술개발 추진현황 토론회 참석 
우리회사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두산중

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기술개발 추진현

황 토론회’가 원자력계 인사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3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윤순철·서

종태 처장이 참석하였다. 2007년 8월부터 Nu-Tech2012 정

부지원과제로 본격 기술개발에 착수한 APR+는 100% 국산

기술로 원전설계 핵심코드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 제어기술(MMIS) 등의 핵심 원천기술 등을 종합한

1,500MWe급 고유 원자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OPEC 김주완 상임감사, 
21차 북미 촉매학회 주관 전시회 참석

김주완 상임감사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

코에서 개최된 제21차 북미 촉매학회(21st North American

Catalysis Society Meeting) 주관 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 학회는 1956년에 설립된 유서깊은 학회로 2년마다 열리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전문적인 연구그룹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촉매 관련 기업, 정부기관 및 학교 등의 관련자들이 대거 참가

하였으며, 부설 전시회에는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바스프, 다우케미칼, 3M 등 43개 업체가 자체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였다. 

지난해부터 하와이 Helco 발전소를 비롯한 미국 탈질시장에 ‘KoNOxⓇ’ 탈질촉매를 판매하기 시작한 우리회사는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한 북미 탈질시장으

로의 본격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우리회사 탈질촉매의 우수성과 연계된 선진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KoNOxⓇ’ 탈질촉매의 홍보와 더불어 잠재 고객사 및 기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KoNOxⓇ’의 인지

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세계 제일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을 비롯하여 알스톰, Catalytic Solutions 등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전시회 기간 중 김주완 상임감사는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및 LA 주재 언론특파원과 만나 국내외 EPC 사업

현황과 우리회사에서 개발한 ‘KoNOxⓇ’ 촉매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등 KOPEC의 원전기술 및 환경관련 회사 기술

수준을 홍보하였다. 특히 김주완 감사는 북미지역 시장 개척에 있어 구 총영사와 언론 특파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구 총영사는 KOPEC이 미국시장에 진출해 우리나라의 선진 녹색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특파원은 전시회 기간 중 우리회사 전시관을 방문하여

‘KoNOxⓇ’에 대한 취재를 하여 연합뉴스 사이트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01김주완 상임감사와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02 이동채(KBS), 김주완 상임
감사, 김원태(MBC), 김도식(SBS) 특파원. 03홍석주 차장, 양창륭 팀장, 김주완 상임
감사, 심현숙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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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이 머무는 자리

<워크숍 특강>

허영호 대장의 ‘도전과 극복’

‘KOPEC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워크숍’기간 중 등산 탐험가 허영호 대장을 초청하여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허영호 대장은 3극지점 및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다.

이번 특강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현재의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역량 강화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고자 준비되었다. 소탈한 모습으로 강단에 선 허 대장은 “산악인으로서 도전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간의 목숨을 건 도전이다”며 “나의 도전을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모험으로

생각했으나 ‘두드리면 열린다’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의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요즘은 경

비행기 운전이라는 새로운 도전 중이라며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목표에

도전하여 성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한 허 대장의 강의는 참석자들에게 기업 구성원으로서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끈기와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지혜를 나누어 준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핵심가치 공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사보 ‘KOPEC family’가 이번호부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표지에 우리 직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를 KOPEC 기술의 원천인 직원들로 꾸몄습니다. 

사보 표지를 통해서 매월 선후배, 동료직원의 또다른 모습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매월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회사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달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더불어 ‘포커스’, ‘명품

기술’, ‘KOPEC 프로젝트’, 'KOPEC ISSUE' 등의 칼럼을 통하여 회사 기술력, 경영방침 및 주요정책 관련 사안을 발생시마다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7월호부터 직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현행 48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늘려 56페이지가 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여러분의 특별한 주제에 대한 재치있는 생각을 알아보는 ‘창의력 게임’, 다양한 취미활동을 내보이는 ‘KOPEC Mania’,

KOPEC인이 생각하는 핵심가치를 엿보는 칼럼이 신설됩니다. 또한 세계의 기업에서 일하는 KOPEC엔지니어의 활동을 알리는

‘지구촌KOPEC’ 칼럼을 ‘Benchmarking & Globalization’과 통합운영하고 ‘KOPEC은 세계로 세계는 KOPEC으로’라는 취지하에

KOPEC에서 일하는 외국인엔지니어를 소개하는 ‘나도 KOPEC인’, 기술협력으로 상생의 길을 걷는 협력업체를 알리는 ‘With

Partner’ 칼럼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칼럼에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땅 기행을 시작합니다. 
‘테마기획’ 세계여행을 마치고 우리땅 곳곳의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가볼만한 곳’에서는 회사 인근의 문화시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직원 여러분의 여가 선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휴일 가족과 함께 우리땅, 내고장을 둘러보는데 좋은 정보가 되기

바랍니다. ‘기자칼럼’에서는 경제부 출입기자들의 생생한 감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형면에서도 보다 읽기 쉽고 즐거

운 사보가 되도록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 감각적인 글과 사진의 배치로 사보를 읽는 즐거움이 보다 커지

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보 ‘KOPEC family’는 ‘함께 제작하는 사보’라는 취지에 따라 사보를 보는 KOPEC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늘 사보를 읽고 아껴주신 KOPEC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 내용, 새 옷으로 단장하는 사보에 앞으로도 많

은 관심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사보 KOPEC family

알립니다

2009년 7월호부터 

사보가 새롭게 바뀝니다



동호회 동정
본사 산우회 연인산 산행

본사 산우회 회원 30명은 6월 27일 경기도 가평의 연인산(1,068m)을

다녀왔다. 백둔리에서 출발하여 소망능선을 거쳐 정상에 오른 후 연인

계곡과 용추계곡을 거쳐 공무원휴양소로 하산하였으며 총 7시간이 

걸렸다. 특별히 이번 산행에는 자전거 동호회도 함께 참가하여 MTB

라이딩을 하였다. 연인산은 매년 MTB 대회가 개최되는 곳이다. 다음번

산행은 8월에 전북 김제의 모악산(793m)을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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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동정
원자력반세기 서예 및 문인화 작품
전 참가

6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엑스포과
공원 전기에너지관 1층 전시실에서 원
자력반세기를 기념하는 서예 및 문인
화 작품전이 열려 우리회사 수묵회 회
원 7명이 참가하였다. 원자력계 종사
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번 친목의 자
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서회,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묵향회, 한전원
자력연료 묵연회와 원자력발전기술
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력의학원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역인 원자력 시
대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 휘호 등
전·현직 대통령 작품 4점도 전시되
어 역대 지도자의 원자력 사랑을 엿보
고 서예, 묵난 및 묵죽의 문인화 60여
점 등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원자력
역사와 역할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귀
중한 기회가 되었다.   

인사동정 (승급)
차장(책임급)
김성현ㆍ전력기술연구소
이희선ㆍ환경기술실

참사랑봉사단
2/4분기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 후원

6월 19일 2009년도 2/4분기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
(18백만원)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하였다. 지정 기탁된 성금은 관내 60세대에 30만원
씩 후원되며, 후원 대상 선정은 마북동주민센터의 도
움을 받고 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내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있다.

알립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
정, 사우애경사, 동우회
동정 등에 알릴 내용이
있으신 분은 홍보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우 애경사
결혼
▶ 기계기술처 신재용 과장 : 양재역 강남문화센타 6월 13일 
▶ 기획마케팅본부장 이종성 전무 차녀 : 6월 27일 한전 대강당 

부음
▶ 원자력기술처 박흥규 팀장 모친：6월 1일 성남 분당제생병원 
▶ 마케팅처 정성운 차장 장모：6월 2일 성남 분당제생병원 
▶ 원)토목건축기술처 김영기 팀장 모친：6월 12일 전주시 전주예수병원
▶ 기계배관기술처 권동식 차장 모친：6월 14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 설계전산화추진실 송원섭 팀장 모친：6월 17일 부산의료원
▶ 기계기술처 신광복 부장 장인：6월 26일 안동시 안동병원 
▶ 원)토목건축기술처 최병열 차장 장인：6월 27일 서울 현대아산병원 
▶ 원)전기계측기술처 조덕식 팀장 부친：6월 29일 부천 성가병원

참사랑봉사단 마북초등학교에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전달

6월 1일 마북초등학교에서 열린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전달식에 이종
성 기획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달기 운동’
은 광복 60년, 6.25전쟁 55년이 되던 2005년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기해 애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 및 국가발전을 상징
하는 배지를 달아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
며 매년 6월에 전개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300
여개 배지 제작비를 지원하여 배지 달기 운동 후원에 동참하였다.

신재용 과장

참사랑봉사단 원자로설계개발단 사랑의 폐휴대폰 전달

원자로설계개발단은 환경부와 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6월 24일 대전지역본부 어린이재단 회의실에서 정성으
로 모은 100여대의 폐휴대폰을 전달하였다. 원자로설계개발단과 노동조합은 사회
봉사와 지역사랑 실천을 위하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을 모아 직원가정의
장롱이나 서랍에 방치한 폐휴대폰 모으기를 3주 동안 펼쳐왔다. 특히 각 부서 노
조대의원과 행정지원팀은 폐휴대폰 수거는 환경과 불우이웃돕기라는 일석이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직원들의 집 안에 숨겨진 폐휴대폰 찾기 운동
을 이끌어 내었다. 폐휴대폰은 금, 은, 구리 등의 유가금속과 납, 비소 등의 유해물
질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히 재활용 또는 폐기되지 않을시 귀중한 자원낭비와 함
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폐휴대폰을 수거하여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경우 한
개당 1,000원의 재활용 수익금이 대전지역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
금으로 활용된다. 

동우회 동정
산동우회 불암산 올라 

동우회내 취미모임인 산동우회는 5월 23일
5월 정기산행으로 불암산(508m)에 올랐다.
산행을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릴 듯 말 듯 하
여 다소 불안하였던 것과 달리 산행 내내 날
씨가 맑아 산행하기에 아주 좋았다. 오히려
아침에 온 약간의 비가 신록의 푸르름을 더
하여주었다. 11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산행
코스는 불암동 정거장에서 출발하여 불암사,
불암폭포, 406봉, 덕능고개, 당고개역으로 3
시간 30분정도가 걸렸다. 

바둑회 정기모임 가져 

동우회내 취미모임인 바둑회는 5월 29일 선
능 강남기원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대
국 결과 우승은 김행주, 준우승은 김위성, 3
등은 장기옥, 박홍익 회원이 차지하였다.

결혼
이덕재 장녀 : 5월 16일 웨딩의전당
한기인 자녀 : 5월 2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음
심대식 장인 : 5월 15일 인천새한병원

참사랑봉사단 원자력본부 2/4분기 참사랑봉사단 활동 실시

원자력본부 참사랑봉사단은 6월 17일 무법정사, 에녹의 집, 한울공동체, 꿈터장애
인주간보호센터 등 본사 주변 4개 결연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각 시설별로 다수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각 시설을 방문하여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무법정사를 방문한 직
원들은 이불빨래 등 복지시설 대청소를 도왔고 에녹의 집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한울공동체에서는 농장일에 힘을 보탰다. 꿈터장
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직원들은 환경정리는 물론 장애우 생일잔치를 함께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원자력본부 참사랑
봉사단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
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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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EC인의 핵심가치퀴즈한마당

6瑾牧 칸洞淇

羔肯적핫 惇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외딴 곳에서 고장이 났다. 그는 몹시 당
황해 하면서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

때마침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 미국에 자동차 회사를 창립한 재벌)가 자
동차를 타고 그 옆을 지나게 되었다. 헨리 포드는 차를 멈추고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다. 고장은 사소한 것이었고 그것을 발견한 헨리 포드는 곧 수리해 주었다. 그
사람은 고마워서헨리 포드인 줄은 모르고 그저 운전수에게 하듯 팁을 2달러 주려고
하였더니 헨리 포드는 웃으면서,

“하하, 괜찮습니다. 성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비교적 경기가 좋은 편이니까
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가 좋으신 분이 왜 포드차 같은 것을 타고 다
닙니까?”

성병준 / 원)전기계측기술처 차장 

윤지영 / 플)전기계측기술처 

이미정 / 원)토목건축기술처

이선복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숨은그림 낫, 국자, 삼각자, 옷걸이, 아기 우유병, 
여자고무신, 고추

위 그림 중에서 숨은그림(스푼, 만연필 촉, 호미, 낚시바늘, 물고기, 버선, 망치)을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매월 말일까지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 자 에 게
사보 「KOPEC family」는 KOPEC 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OPEC family」에 대한 의견제공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46-71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7 한국전력기술 홍보팀 / 전화 : 031-289-3023 / 팩스 : 031-289-4419 / 이메일 : flonei@kopec.co.kr

■ 당첨자

6월호 사보에서 ‘테마기획-세계속으로’의 ‘축복받은 성 룩소르’기사를 흥
미롭게 읽었습니다. 이집트는 언제나 신밧드의 모험처럼 환상 속에서나 존
재하는 나라처럼 여겨지는데  3000여년 전의 룩소르를 많은 사진과 좋은 글
로 정리해놓으니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영화처럼 역사를 상상할 수 있네
요.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사진 몇 장보다 훨씬 풍부한 사진과 글로 부족
한 이집트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흥선 / 플)전기계측기술처 처장

‘건강 100세’의 ‘거북목 증후군’, 요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몇 번 읽었
습니다. 예방법도 친절히 소개해 주니 도움이 많이 될 듯싶네요. 
윤재형 / 전기기술처 차장 

■ 편집자에게

‘체인지(體認智) 교육’ 핵심가치 판화프린팅 작업에서 

한치의결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직

구성 : 임종우

KOPEC 핵심가치 중 ‘정직’을 형상화 한 것으로 고속도로 교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가지 도로 중 교량은 다른 도로와 달리 자기 자신을 

모두 드러내게 되어 조금의 결함이 있어도 쉽게 발견이 된다. 

따라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한점 부끄럼이 없어야 된다는 

‘정직’이라는 KOPEC의 핵심가치와 잘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속도로의 곧게 뻗은 길은 ‘정직’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고속도로 교량을 형상화하였다.

황근하 / 원)토목건축기술처 팀장


